
정보처리관점에서 본 대중의 특성과 

공공데이터 플랫폼 설계 시사점에 관한 탐색 연구

김상욱1*, 이재숙2

1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2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전공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niqueness of Crowds 
and its Implications for Public Data Platform Design 

from the Information Processing View 

Sang Wook Kim1*, Jae Sook Lee2

1Prof.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데이터의 관점이 업무자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자원으로 진화하면서, 그 처리방식의 무게중심도 단순 카테

이션(Cartesian) 방식에서 맥락(Context)식별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정부도 공

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처리관점에서 조직원과 대중의 차이

를 탐색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설계의 기본 방향과 주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추상에 머물러 있던 ‘대중의 집단지성’에서 벗어나 ‘집단지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기반 구축의 실천적 아이디어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데이터 관점 변화, 3S 데이터, 조직원과 대중, 데이터플랫폼, 집단지성 생태계

Abstract   As the viewpoint of data evolves from business resources to value resources, the focus on 

the data processing is rapidly shifting from the cartesian (alphanumeric) to the contextual.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y the private sectors. With 

a focus on the fact that the mainstream of public data users is the crowds,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the members and the crowds from information processing view, followed 

by presenting directions and main points for the design of data platform. This study is perhaps to be a 

starting point for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for creating 'collective intelligence ecosystem' and to be a 

basis for building a big data base in response to the opening of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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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로 

인한 인터넷의 사회화는 비정형 감성데이터(Social Data)

를, 빠르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은 

감지데이터(Sensor Data)를, 그리고 위치기반 서비스 기

술(LBS)은 공간데이터(Spatial Data)를 엄청난 규모로 

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3S 데이터’는 비단 양적 규모에

서뿐만 아니라 발생의 진원이 조직의 내부가 아닌 외부

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3S 데이터’의 진원이 조직의 

외적 환경에 존재한다는 점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상

당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데이터 관리 차원이다. 수집과 전통적 정형 데이

터는 조직의 목적과 업무적 시각에서 수집⋅관리되어 왔

지만, ‘3S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수집⋅관리의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데이터 생성과 이용 차원이다. 전통적 데이터가 

조직원에 의한, 조직원을 위한 것이라면, ‘3S 데이터’는 

전적으로 대중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이용된다.

셋째, 데이터 이용자에 대한 관점 차원이다. 전통적으

로 데이터 이용자는 제공자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수동

적 소비자(Comsumer)’로 간주된 반면, ‘3S 데이터’ 이용

자는 이용과 동시에 제공자 역할을 하는 ‘능동적 소비자

(Prosumer)’이다.  

넷째, 그 연장선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

화이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는 소위 ‘업무자원’으로 인식

되어 왔으나, ‘3S 데이터’는 숨어 있는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가치자원’으로 인식된다.     

그간 데이터 처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S 데이터’

의 급격한 부상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집단의 존립을 위한 업무 및 

기능 정의에 근거하여 설계, 개발된 그간의 정보시스템

과 달리 대중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집단지성을 활용하

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시스템을 요구된다. 이는 곧 

새로운 유형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직원과 대비되는 함

을 의미한다.

이에 선진 각국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Open Data 

Initiatives)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로부

터의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중의 지성을 활

용하려는 소위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 한 가

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정부도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협업 추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부문 원천 

데이터를 개방하여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가치(산업과 서비스)를 창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 개방으로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개방된 

데이터를 쉽게 검색, 조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데이터 플랫폼이며, 플랫폼에서 대중은 각

자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 소비하는 능동적 소비

자(Prosumer)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데이터 플

랫폼 설계는 조직원의 규범적 행태가 아닌 대중의 발현

적 행태에 부합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대중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이다. 그러나 정보처리관점에서의 대중에 대한 체계적 

원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원과 대비되는 대중의 특

성을 정보처리 관점에서 고찰하여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발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설계의 단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간 추상에 머물렀던 대중의 집단

지성에 관한 논의를 집단지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체

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집단

지성 활성화 정책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구축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

며, 지금까지의 정보시스템 구축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

로운 대안 모색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연구는 정보처리자로서의 인간, 업무프로세스 관점에서

의 정보시스템 설계 등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

를 구하는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집단지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소극적 시도 외에 대중의 지성을 촉진하고 

대중의 이해에 기반 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시스템에 대

한 연구는 집단지성에 근거한 ‘크라우드소싱’과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없다.  ‘집단지성’이라는 대중의 잠재력을 

가치로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은 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

로 그들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처리관점에서 대중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관련된 연구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특정분야에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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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플랫폼 설계[1, 2]나 <Table 1>과 같이 최근 정부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관념적 논의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었다[3, 4, 5, 6, 7]. 지금까지 제시된 플랫폼 

서비스의 당위성과 그 배경은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정형화된 정보시스

템 서비스는 정보수요의 다양⋅가변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둘째, 정보서비스 핵심수단인 웹은 단순

히 연결의 차원을 넘어 ‘미디어(Media)’로 빠르게 변모하

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이 주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데이터의 개방화 추세이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이

해가 서로 부합된 결과이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 역량

을 새로운 서비스와 지능화된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민

간은 공공데이터를 수단으로 새로운 사업과 가치창조의 

기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8].

Authors Definitions of the Platform 

Kim
[3]
Lee
[4]

Platform-based services not 'all by myself' type of 
services by individual organizations, but a new 
strategy as a collaborative ecosystem between 

departments and companies

Kim 
et al. 
[5]

The platform as a collaborative space where 
economic and social values are developed through 
openness of public information and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Myung et al.  
[6]

The public platform as an integration of functions that 
creates a new supplementary service by users 
through the common pla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Hwanget al.
[7]

In contrast to the 'vending machine' which passively 
responds to customer requirement, platform as a 
common place where the people can make and 

consume the service

<Table 1> Research Trends of Platform Government

3. 대중의 특성 규명

공공데이터 개방과 그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의 사회화로 부각되고 있는 대중의 

잠재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통적 정보시스템 설계

방식으로는 대중의 행태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

다는 점이다. 인터넷 구성원으로서의 대중(Crowds)은 조

직의 구성원(Members)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향을 보이

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 ‘개인화’된 인간은 불특정 다

수와의 ‘관계’ 설정 속에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아

를 확장해간다[9]. 이 같은 대중의 ‘소셜(Social)’적 성향

은 <Table 2>에 집약된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특성

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조직원과 대비되는 대

중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대중의 잠재가치 발현

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Members Crowds

Structure
•Mechanic Bureaucracy
•Structured Analogue

•Relational Adhocracy 
•Structure-free Digital

Relation
•Synchronous 
Communication.

•Institutive Collaboration

•Asynchronous    
Communication

•Social Collaboration

Behavior

•Controllable
•Centralized
•Standards
•Predictable
•Directly Linked

•Uncontrollable
•Decentralized
•Non-Standards
•Unpredictable
•Indirectly Linked

<Table 2> Distinctions between Members and Crowds

우선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에서 볼 때, 

조직의 구성원은 해당 조직이 지향하는 바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대중은 어떤 요구나 규범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지향하는 바와 가치체계에 따라 행

동한다. 결국 현실공간의 구성원은 사전에 정의된 기계식 

직제중심의 위계조직(Mechanical Bureaucracy)의 일원

이라 한다면 가상공간의 구성원은 조직으로서의 특정 영

역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수평적 관계중심의 자율조직

(Relational Adhocracy)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플

랫폼의 기술적 설계에서 개방 플랫폼(Open Platform)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관계적 차원(Relational Dimension)에서 볼 때, 

조직원과 대중은 소통과 협업의 행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조직원의 소통은 응답을 전제한 상대와의 ‘동기

식 소통(Synchronous Communication)’인 반면 대중은 

응답이 전제되지 않은 ‘비동기식 소통(Asynchronous 

Communication)’이다. 이러한 비동기식 소통은 인터넷사

회관계망에서 일상화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협업 

역시 조직원의 경우 공동의 이해에 기초한 제도적 협업

(Institutive Collaboration)이지만, 대중의 협업은 이해를 

초월한 사회적 협업(Social Collaboration)이다. 

셋째, 행위적 차원(Behavioral Dimension)에서도 조직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376

원과 대중은 확연히 구분된다. 조직원이 규범적 가치를 

지향한다면, 대중은 자율적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조직

원은 행동표준으로 일정 수준 통제가 가능하지만, 대중

은 사회규범에 의한 간접 권고만 가능할 뿐 강제는 허용

되지 않는다. 조직원은 공동의 이익으로 응집되지만, 대

중은 관심을 통해서만 관계가 형성된다.

4. 데이터 플랫폼 설계를 위한 시사점

정보처리 관점에서 본 대중의 특성이 플랫폼에서 발

현되려면 지속성(Sustainable)과 적용성(Practicable) 등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은 특정 시점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화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현실적용

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 설계된 플랫폼과 현실 적용이 가

능한 플랫폼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가지 

원칙이 반영되려면 인위성을 강제할 수 없는 대중의 사회

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사상으로 ‘소셜(S‧O‧C‧I‧A‧L)’을 제시하였다. 데이

터 플랫폼 구조와 그 속에 반영된 대중과 대중의 사회적 

특성 여섯 가지의 관계는 마치 발효의 과정과 유사하다. 

플랫폼과 데이터가 항아리와 재료 및 설탕에 비견된다면, 

대중은 효모에 해당하며 발효과정은 플랫폼에 반영된 

‘소셜(S‧O‧C‧I‧A‧L)’적 기능의 작용에 해당될 것이다. 

[Fig. 1]은 이를 반영한 데이터 플랫폼 설계를 개념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Fig. 1] Schematics of Data Platform Design

데이터 플랫폼 설계의 여섯 가지 지향점 ‘소셜(S‧O‧C

‧I‧A‧L)’이란 조어는 그 아이디어를 한 문헌[10]에서 얻

었으나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경제 현상의 시사점에서 

도출된 ‘사회‧관계정보화(Social Informatization)’의 3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11]. 이들과 플랫폼 설계의 여섯 

가지 지향점의 관계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

서 실선은 직접적으로, 점선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Fig. 2] Social Informatization Principles and Key 

Attributes of Data Platform 

4.1 데이터 플랫폼 설계 주안점

4.1.1 자극성(Stimulative) 

발효과정에서 효모의 활성화가 중요하듯 데이터 플랫

폼에서 대중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제할 수 

없는 대중의 특성 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능적 요소

를 반영하는 것은 플랫폼 설계의 결정적 요소이다. 실제

로 인터넷 콘텐츠는 이용자의 1% 정도가 기여한 것이며, 

99%는 생산 없는 소비의 기생적 특성을 보이는 ‘1퍼센트 

규칙(1% Rule)’이 적용된다[12].1)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비록 강제할 수는 없어도 대중을 활성화시

킬 수는 방안이 요구된다. 대중의 활성화는 그들의 관심 

유발과 직결되며, 관심은 흥미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진

다. 버네이즈(Bernays)는 자신의 저서 ‘PROPAGANDA’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13]: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작동구조를 조작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대중의 통제와 관리는 가능하다. 이것이 진정한 

지배력(Ruling Power)이다.”

따라서 대중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는 사

1) 유튜브(You Tube) 콘텐츠의 경우 1억 건 열람(download)에 

제공(upload)은 0.065%에 불과한 6만5천여 건 정도이며, 위

키피디아(Wikipedia)의 경우 게시된 자료의 70%는  2% 미만

의 이용자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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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성과 시각적 효과, 이용자 

간 동적 연계, 참여자와 콘텐츠를 쉽게 알 수 있는 검색

기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생산과 공유가 

용이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에서의 모든 개인이 

궁극적으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  유지를 위해 노이즈(Noise)를 걸러

내는 필터링과 정제된 데이터를 가치로 바꾸어내는 분석 

및 시각화 도구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4.1.2 유기성(Organic)

대중은 사전에 정의될 수 없으며 그들의 네트워크에 

따라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는 유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 역시 대중의 네트워크가 확장, 

변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구조가 형성, 진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플랫폼의 자발적 성장과 진

화를 담보하려면 이해와 관심에 따라 대중 스스로 플랫

폼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의 용이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커뮤니티 참여

자들의 유대관계를 시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타인과

의 명시적 관계는 사회적 군집 형성의 촉진요소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또한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의 

한계가 150명 정도이며, 7-8, 50-60명 선에서 가장 높은 

유대감을 보인다는 던바(Dunbar)의 주장[15]도 플랫폼의 

사회적 유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의 유기성은 ‘이용자 생성 분류체계

(Folksonomy)’2)를 통한 태그 클라우드(Tag Cloud)3) 형

성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간접동보통신

(Indirect Broad Communication)기능도 플랫폼의 유기성

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논

의했지만 대중의 소통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

동기식 소통(Asynchronous Communication)’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소셜 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s)' 

방식은 다음 논의될 협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1.3 협력성(Collaborative)

대중의 협력이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

2) ‘Folksonomy’란 전자태그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

상공간의 콘텐츠 및 데이터를 이용자 스스로가 분류하고 체

계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태그 클라우드'란 메타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태그들을 분

석하여 중요도나 인기도 따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데이터 시각화의 일종이다. 

의 확장에 있다. 선택지에 관한 한 소수의 전문가보다 대

중이 갖는 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결국 선택

지의 폭은 대중의 규모에 좌우되며, 그 규모를 결정짓는 

사회적 유대감은 관계와 내용의 응집에 좌우된다. 대중

의 관계지향성이 인적관계의 선을 따라 자생적으로 확장

되는 소통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면, 내용지향성은 불특

정 다수 간 협력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은 대중의 관계지향성과 내용지향성을 모두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의 협업은 해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생각을 지

속적으로 정제, 확장해가는 과정이다. 대중의 협업은  제

도적 과정(Institutive Process)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

는 순응적 과정(Stigmergy)이다[16]. 이는 마치 효모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면서 발효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플랫폼에서 제공되어야 할 협업의 수단 역시 이러한 순

응적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협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비동기 ‘소셜 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s)' 방

식을 따르는 블로그(Blog)나 게시판(Bulletin Board), 포

럼(Forum) 등이 있다. 특히 위키(Wiki)의 베타버전(Beta 

Version) 관리방식은 협업의 흐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데이터 공유

와 의견 교환을 지원하고 전문성이나 관심사에 따른 협

업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의 활동상황, 

접촉가능 존재의 전문성과 평판, 사안별 이용자 모임 결

성 등의 서비스가 반영되어야 한다. 머드게임과 같이 참

여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게임 요소가 반영된 어플

리케이션과 의견을 여과(Filtering)하고 선택지 확장을 

위한 추천 기능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4.1.4 지능성(Intelligent)

대중의 역량 중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응집된 생각, 즉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다. 

개인은 집단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전체는 개인의 단

순 집합보다 강력하다는 ‘홀리즘(Holism)’적 특성은 대중 

생태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대중을 주요 이용

주체로 한 플랫폼은 집단적 의식4) 체계 혹은 ‘재능 저수

지(Talent Reservoir)'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데

4) 집단의식이란 집단의 기억(Collective Memory)과 특성

(Collective Gene)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발현 행태나 성격(Emergent Behavior or 

Quality)을 지배한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378

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대중의 응집된 지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플랫폼에서  대중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있다. 대중의 잠재력은 분산기억(Transactive 

Memory)과 협력적 여과작용(Collaborative Filtering)을 

통해 발현된다. 여기서 분산기억이란 기억의 상호 교환

을 통해서 집단 기억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자

의 전문성, 신뢰성, 보완성 등이 높을수록 분산기억은 활

성화 된다[17]. 한편 협력적 여과작용은 특정 사안에 대

한 생각의 교류를 통해 판단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과작용의 일관성 및 정확성과 참여자의 범주

가 넓을수록 그 효과는 증대된다[18]. 또한 협력적 여과

작용 과정에서 조우할 수 있는 소중한 우연(serendipity)

도 개인 수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분산기억과 협력적 여과작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산기억이 참여자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협력적 

여과작용은 참여자의 기능에 좌우되므로, 참여자들의 전

문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관리하고 여과 알고리즘의 정

확성과 일관성, 제시된 내용의 평가 등을 위한 지원도구

가 수반되어야 한다.  

4.1.5 순응성(Adaptive)

대중은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인적 관계의 선을 따라  

느슨한 형태로 구성되며, 협업도 환경에 반응하는 순응

적 과정(Stigmergy)을 거친다. 이미 논의가 있었지만, 한 

마디로 대중의 행태적 특성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

현되는 ‘영원한 베타(Beta)’라는 점이다. 대중의 생태계에

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플랫폼의 순응성이 보장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플랫폼의 순응성을 보장하는 설계 방안은 발효과정을 

효모에 맡기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본 여건만 제공

하고 생태계 자체는 대중 스스로 적응과 진화를 통해 만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플랫폼은 원

천 데이터를 개방하고, 핵심 기능(자극성, 유기성, 협력

성, 지능성, 연결성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플랫폼의 순응성은 곧 성장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지

표가 된다. 지속성은 자발성이 전제되므로 인위적 개입

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선도자의 

참여로 성장의 자기강화적 힘이 형성되는 임계규모까지 

만이다. 순응적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중

들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베타(Beta)’를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는 활

동이력(Activity Stream)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것이 

위키(Wiki)와 결합될 경우 플랫폼 참여자는 타인으로부

터 조력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임으로써 플랫폼의 외부

효과를 더욱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4.1.6 연계성(Linked)

인적 관계의 선을 따라 대중이 형성되듯 플랫폼도 외

부 세계와 연결될 때 그 가치가 증대된다. 플랫폼 참여자

의 활동이 특정 플랫폼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적 행동(Emergent Behavior)’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19]. 이는 마치 색 없는 빛의 

입자들이 모여 일정한 구조를 가질 때 독특한 색을 발하

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다양한 소통이 용이하도록 지원도

구의 제공과 시스템 간 연계의 호환성을 열어둘 뿐, 플랫

폼의 인위적 구조화는 자제돼야 한다. 환경에 반응하는 

순응적 과정(Stigmergy)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의 품질 

제고는 물론 구조의 확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의 다른 플랫폼과 연결은 여러 형태로 가능

하지만, 현재로선 새로운 데이터나 문헌을 자동 제공, 수

신하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피드가 주요 수

단이 될 수 있다. 새로 수신된 내용을 관리콘텐츠에 삽입

하도록 지원하는 위젯(Widget) 꼬리표달기(Tagging)나 

순위설정(Ranking) 등의 기능이 결합되고, 대중의 선호

에 따른 사이트 맵을 시각화하여 원하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소셜북마킹(Social Bookmarking)

도 플랫폼의 연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된

다. 앞서 ‘플랫폼의 순응성’에서 논의된 개인별 활동이력

(Activity Stream) 관리도 사이트 간 호환성 제고 차원에

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조치사항

정부는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전문을 개정, 공표하였다. 그 핵심은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전제로 불가사유의 경우에만 제한(제9조 비

공개 대상 정보)하는 ‘네거티브 개방’ 방식을 취한 것이

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개방된 데

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다.

정보 공개를 청구(제10조 정보공개 청구방법)하면 10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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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수동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정

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빅데이터

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양식(Form) 중심에서 속성(Attribute)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현 상태에

서의 데이터 개방은 포털(www.data.go.kr5))방식의 수준

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회적 속성을 반

영할 수 없다. 대장과 같은 특정 양식으로 관리되는 데이

터는 해당 구조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3S 데이터’와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비정형 데이터와의 융합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도 많은 문제점들

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Work-in- 

Process Data)들도 관리, 개방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업무처리 최종단계에서 대장에 반영된 데이터보다 가치

발생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성으로 관

리되는 원시데이터와 중간데이터가 대장의 최종데이터

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유기적 관리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개방의 점진적 확대이다. 오랜 세월 누적

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일거에 개방할 수는 없으며, 가

능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한 사

회적 비용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방의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단서는 ‘데이터 인접도 분석(Data Affinity 

Test)’을 통해 찾을 수 있다. [Fig. 3]은 일선 자치단체의 

주제데이터 간 인접성6)을 분석한 사례이다[20, 21]. 인접

도 0.35를 초과하는 주제데이터들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데이터 개방의 점진적 확장을 위해 ‘주

민,’ ‘건축,’ ‘재정‧세정’ 등 주제데이터를 거점으로 인접성

에 따라 타 부문 주제데이터로 뻗어가는 ‘Tree Spanning’ 

전략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5)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은 2011년 7월 웹 기반 포

털로 개설된 이래 기능 개선과 자료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공공데이터 및 OPEN 

API 기반의 공유자원이 제공되며 데이터 갱신주기는 대략 2

개월이며, 각종 통계자료는 부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6) 주제데이터 간 인접성(Data Affinity)이란 주제데이터 간 상

호 참조되는 정도를 말한다. 가령, 특정 업무에 대한 주제데

이터(E1)의 활용 빈도를 a(E1)이라 하고, 다른 주제데이터

(E2)가 함께 참조, 활용되는 빈도를 a(E1,E2)라 할 때, E2에 

대한 E1의 인접성 계수는 ‘a(E1)/a(E1,E2)’가 된다.

[Fig. 3] A Spanning Tree of 17 Public Data Domains 

Formed by Data Affinity

5. 결론

5.1 연구의 기여

전통적 업무데이터와 ‘3S’로 집약되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전개되면서 데이터

는 이제 수동적 업무자원(Operand Resource)에서 능동

적 가치자원(Operant Resource)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

히 공공부문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추세에 부

응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Open Data Initiatives)’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공공데이터로부터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를, 민간은 가치 

창출과 신사업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원-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방된 데이터의 이용 주체

가 전통적 조직 구성원(Members)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인 대중(Crowds)이라는 점이다. 그간 데이터 개방과 데

이터 플랫폼의 당위론은 다수 제기되어 왔지만, 정보처

리 관점에서 대중의 차별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플랫폼 설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실체적 논의

의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간의 ‘획일적 표준(Mass)'에서 ’관계적 소셜 (Social)’로의 

전환을 공공부문 정보화의 새 지평으로 제시하고, 그 선

결과제인 데이터 개방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 역

시 주목할 만한 성과일 것이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조직과 그 구성원에 국한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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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벗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조직 구성원과 대중의 특성 차이에 대

해 보다 정교한 실증, 실험연구가 이어진다면 정보시스

템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새로운 주제에 대한 탐색연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이 다분히 직관적이고 규범적이

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대중의 특성

을 ‘SㆍOㆍCㆍIㆍAㆍL’로 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데이

터 플랫폼 설계의 주안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보처리 관

점에서 본 대중의 차별적 특성과 이들 여섯 가지 속성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

다. 특히 앞서 [Fig. 2]에 제시된 인터넷의 사회적 특성이 

내포하는 ‘개인화(Personalized),’ ‘관계적(Relational),’ ‘협

력적(Collaborative)’ 등 세 가지 요소와 대중의 여섯 가지 

속성 간 관계가 실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플랫폼 설계의 주안

점만으로는 플랫폼 구현을 위한 온전한 제시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 플랫폼이 서비스 시스템으로 작

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시된 플랫폼의 기능적 요소 

외에도 데이터를 동적으로 제공(Feeding), 관리하는 데

이터 계층과 그 중간에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중계

하는 서비스 계층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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